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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1  철도안전법위반

피  고  인 우○○ (62   -1    ),  노동

주거  경북 의성군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검       사 이준석(기소), 김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0:25경 대구 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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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대구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권OO(남, 

5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

가 피고인을 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OO 작성의 진술서

1. 역무원증(권OO)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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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한 정상 :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